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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전히 살지 못 히는 자

정정헌 33호는 여성이 대학 입학 후 결흔까지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저듣을 시간

순에 따라 ⊂튬니 댜 이번 호 지民(미생禾生)은 너 信용어입 니 댜 왼생이 온전히케

실이있는 너戶집이라면 미생은 아직 실이있는지 죽어있는지 핀단히기 애매한

형태의. 너戶집을 이릅니댜 현 시회에서 여성은 아직 미생입니댜 그 이야기를

이번 호를 통해 히려합니 댜

L

성평등도서관 여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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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택넌도 정JL匡집 최종힙격자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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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단위은 인문과학계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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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균 관 대 학 교 총 ! 홅 떪 l

살았다.

드디어 꿈에나 그리던 대학 합격. 고등힉생

시절동안 매일 L.듣 짓누르던 부담이 사라졌

다. 매년 바뀐 담임선생님이지만 그들은 힝싱

내게 말했던 건 ‘수험 생활 3년 그냥 죽었다

고 생긱해라 대학 입학하면 다 보상받을 거

야‘' 라는 말이었고, L仁 그걸 곧이곧대로 믿

었다. 이제야 난 죽은 척에서 벗어날 수 있게

된 것이다! 지금 L튼 7信 채운 건 설렘과 두

근거림이다. 이제껏 공부하느라 꾸미지 못 한

것까지 다 꾸미며 캠퍼스를 누비고, 고등힉교


